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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감사성향 및 감사표현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승 연† 한 미 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들의 감

사성향과 감사표현, 관계만족이 정신적 웰빙에 기여하는 구체적 기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만 65세 이상 노인 440명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감사성향과 감사표현은 노인의 관계만족과 정신적 웰빙을 각각 유의하게 예측

하였다. 이 때 관계만족에 미치는 감사표현의 영향력은 감사성향의 영향력에 비해 통계적으

로 더 강력하였으며, 관계만족의 매개효과 역시 감사표현과 정신적 웰빙 간의 경로에서만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성향이 강하고 감사표현이 많을수록 노인의 관계만족과 정신

적 웰빙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감사표현이 많은 것은 노인의 관계만족을 높여서 결국 정신적

웰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발견의 시사점과 노인의

정신적 웰빙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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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만,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

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3.1%(세계 51위)로 1960년

2.9%에 비해 4.5배 증가하였으며, 2060년에는

40.1%(세계 2위)로 높아질 전망이다(통계청, 

2015). 또한 2017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 14%

로,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될 것이

다(통계청, 2015).

노인 인구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노년기

발달과 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

켰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지표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일례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살률은 1992년 인구 10만 명당

16.7명에서 2013년 64.2명의 비율로 급격히 증

가하였으며(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15), 25.6%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보

고하였다(통계청, 2015).

실제로 노년기는 신체기능의 저하와 건강

문제, 인지능력 감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상실 등 다양한 부정적 경험으로 인

해 외로움, 우울이나 불안 등을 경험하기 쉽

고 주관적 안녕감이 떨어지기 쉬운 상당히

취약한 시기임에 틀림없다(Godoy-Lzquierdo, 

Martínez, & Godoy, 2012: Ramírez, Ortega, 

Chamorro, & Colmenero, 2014에서 재인용). 그러

나 경험적 연구를 통해 60-86세 노인집단이

21-40세에 비해 현재 더 행복한 것으로 보고

할 뿐 아니라(Lacey, Smith, & Ubel, 2006),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정서적 웰빙(well-being)이

50세를 기준으로 향상되는 등(Stone, Schwartz, 

Broderick, & Deaton, 2010), 행복은 보통 중년기

에서 노년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

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는 것을

비참함과 불행함에 연결시키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Lacey et al., 2006)은 노인 연구의 상

당 부분이 고령으로 인한 한계와 그로 인한

병리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Ramírez et al., 2014).

본 연구는 이러한 병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다. 성공적 노화는 더 큰 삶의 의미, 높은 삶

의 만족도, 성취감, 긍정적 정서 등과 관련이

있으며(Ho, Yeung, & Kwok, 2014), 노화의 부

정적 효과를 줄이거나 역전시키기 위한 행동

적, 환경적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Rowe 

& Kahn, 1997).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웰빙에

기여하는 구체적 기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웰빙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 등 다양

한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로 일상적으로 사용

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심리학에서는 웰빙을

평가하기 위해 인지적 측면인 삶에 대한 만족

도와 정서적 측면인 긍정·부정 정서를 조합한

Diener(1984)의 ‘주관적 안녕감’ 개념을 널리 사

용해 왔다(예: 구자영, 서은국, 2007; Suldo & 

Shaffer, 2008). 하지만 최근에는 웰빙을 총체적

으로 평가하기 위해 삶을 유쾌하게 느끼는

(hedonic) 정도 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 속

에서 잘 기능하고 있는지(eudaimonic)의 측면

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광받고

있다(Killen & Macaskill, 2015). 이와 관련하여, 

Keyes(2005, 2007)는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정서적 웰빙, 자신의 잠

재력을 개발하며 온전히 기능하는지를 나타내

는 심리적 웰빙,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대면

하는 사회적 과제를 잘 수행하는지를 나타내

는 사회적 웰빙으로 구성되는 ‘정신적 웰빙’ 

개념을 주장하였다. Keyes의 정신적 웰빙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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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웰빙의 새로운 정의

나 측정방법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예: 임

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 Jovanović, 
2015),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정신적 웰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웰빙은 건강상태나 경제

적 수준, 일이나 여가생활 뿐 아니라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Leung, Wu, Lue, 

& Tang, 2004).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주로

가족, 가까운 친구 등으로 구성되는데(Lubben, 

1988), 구체적으로, 부부 간의 긍정적 지지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1)를 향상시키고(Ducharme, 

1994), 부부 친밀감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하였다(정여진, 안정신, 2012). 또한 자녀

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높은 수

준의 고독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반면

(Koropeckyj-Cox, 2002),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

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한 노인은 더

행복감을 느끼고(김미령, 2012),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지, 이금자, 2008).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러한 가

족 관계는 건강이나 경제상태보다도 더 강하

게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공수자, 이은희, 하미옥, 2005). 한편, 

친구의 지지는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

및 외로움 수준을 낮추며, 삶의 만족도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선경, 박희경, 

2008; Poulin, Deng, Ingersoll, Witt, & Swain, 

2012). 또한 친구 관계에 만족하는 것은 노인

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삶과 자

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감을 갖게 하였다

(Ishii-Kuntz, 1990).

이처럼 부부나 자녀, 친구와의 관계만족도

1) ‘웰빙’ 관련 선행연구 인용 시, 각 연구에서 사용

한 종속변인을 그대로 표시함.

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웰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결

과는 사회적 접촉의 빈도보다는 질적인 수준

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Pinquart와 Sörensen 

(2000)의 메타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바이다.

한편, 최근 들어 웰빙에 기여하는 긍정적

정서로서 ‘감사(gratitude)’에 주목한 연구들이

급증해 왔다. 감사는 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가 크고(costly), 소중하며(valuable), 이타적

인(altruistic) 도움을 받은 후에 경험하게 되는

정서로 정의되며(Wood, Maltby, Stewart, Linley, 

& Joseph, 2008), 감사하는 정서를 얼마나

빈번하게, 강렬히 경험하는 지에서의 개인

차, 즉, 정서적 특질(trait)로서 정의되기도

한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이

처럼 정서적 특질로서의 감사, 즉, 감사성향

(dispositional gratitude)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은혜나 사소한 도움에 감사함을 더 잘 느끼는

경향이 있다(McCullough et al., 2002). 그러나

최근 들어 감사성향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감사하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하며, 삶 속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이에 감사하는 삶의

지향성(life orientation)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Wood, Froh, & Geraghty, 2010). 감사성향은

성격 5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높은 수준

의 삶의 만족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및

우울을 예측하였으며(Wood, Joseph, & Maltby, 

2008),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경우 감사성향

은 인구학적 변인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제한

후에도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조한나, 정영숙, 2011).

한편, 감사한 것을 세거나 감사편지를 쓰는

(직접 감사대상에게 전달하지는 않음) 등 유도

활동을 통해 감사성향을 증진시키는 개입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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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삶의 만족도, 행복, 긍정 정서, 미래에 대

한 낙관성을 증가시키고, 우울 및 신체증상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아라, 정

영숙, 2012; Emmons & McCollough, 2003; Kerr, 

O’Donovan, & Pepping, 2015; Killen & Macaskill, 

2015; Lyubomirsky, Dickerhoof, Boehm, & 

Sheldon, 2011). 특히 감사의 행동적 표현은 웰

빙 증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감사편지를 써서 직접 상대에게 전달하는 감

사방문은 1개월 후 다른 개입조건들에 비해

가장 많이 행복감을 증진시켰으며(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감사편지를 쓰고

이를 연구자가 감사대상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도 감사표현은 18-65세 피험자들의 행

복과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Toepfer, Cichy, & Peters, 2012). Toepfer 등(2012)

은 감사편지를 쓰게 하는 개입에서 표현적 글

쓰기를 통해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것과 상대

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하는 의도적 행위를 분

리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감사성향 또는 감사표현이 웰빙을 증진시킴

을 보여준 기존 연구들은 60세 이상 성인을

일부 포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예: Boehm, 

Lyubomirsky, & Sheldon, 2011; Kerr et al., 

2015),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

해져 왔다(예: Emmons & McCollough, 2003; 

Lyubomirsky, Dickerhoof, Boehm, & Sheldon, 

2011). 사실 감사는 자아통합 대 절망이라는

발달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서 젊은 세대보다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지만(McAdams & Bauer, 2004),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감사와 웰빙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60-91세 대상으로 감

사일기 쓰기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하여 의미 있게 사는 유데모닉(eudemonic) 웰빙

을 증가시켰음을 보여준 Killen과 Macaskill 

(2015)의 연구나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타

인에게 받은 혜택을 떠올리게 한 개입 조건이

통제 조건보다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음을 보여준 조아라, 정영숙(2012)의 연구

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간접적이긴 하지만, 

감사를 포함한 긍정심리학적 개입이 63-105세

홍콩 노인(Ho et al., 2014), 그리고 60-93세 스

페인 노인(Ramírez et al., 2014)의 삶의 만족도

와 행복을 증진시킨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감사성향 및 감사표현이 정신적 웰

빙을 예측하는지를 직접 살펴보기로 한다.

이처럼 감사가 웰빙의 증가를 가져오는 이

유로는 Fredrickson(2004)의 ‘확장 및 축적 이론

(broaden-and-build theory)’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긍정적 정서가 사고를 유연하게 확

장시켜 자신의 환경과 목표에 더 많이 관여하

게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개인적 자원을 쌓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역경에 대처하도록 준비시

킨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감사는 다

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행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고를 확장시켜 평상시에 사회적

유대를 쌓을 수 있게 함으로써, 역경 시 활용

할 수 있는 추가적 자원이 되게 하고, 결과적

으로 웰빙을 높이게 된다(Wood et al., 2010). 

이에 따르면, 아마도 감사는 사회적 관계 만

족을 통해 웰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가 사회적 관계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감사일기 쓰기처럼 감사성향을 유도하는 개입

조건 하에서 사람들은 타인에게 정서적 지지

를 더 많이 제공하였고, 타인과의 유대감 역

시 더 많이 보고하였다(Emmons & McCollough, 

2003). 또한, 상대의 행동에 감사함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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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느낄수록, 1개월 후 그와의 관계의 질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Algoe, Haidt, & 

Gable, 2008), 결혼한 커플(21-67세) 연구에서

배우자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는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를 정적으로 예

측하였다(Gordon, Arnett, & Smith, 2011). 이처

럼 감사함을 느끼는 것(feeling gratitude)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관계에 대

한 만족도를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감사를

느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감사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expressing gratitude)의 효과에도 주

목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관계에서 감사표

현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드물지만

(Williams & Bartlett, 2014), 예를 들어,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감사 표현을 하는 정도는

대학생 집단에서 6주 후 파트너의 요구를 만

족시키려는 책임감, 즉 관계 강도의 증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Lambert, Clark, Durtschi, 

Fincham, & Graham, 2010), 친한 친구에게 말이

나 글로 감사함을 직접 표현하도록 한 대학생

집단이 단순히 생각만 해보도록 한 집단에 비

해 3주 후 친구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을 뿐

아니라 관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더 편

하게 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Lambert & 

Fincham, 2011). 즉, 감사의 행동적 표현 역시

원만한 사회적 관계에 기여하였는데, 감사표

현이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이는 상대가

앞으로도 나에게 반응적이도록 노력하게 하여

결국 관계에 대한 나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Lambert et al. 2010).

그러나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

로 감사함을 느끼는 것 또는 감사함을 상대에

게 직접 표현하는 것이 관계 만족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 본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성향과 감

사표현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관계만족에 어

떻게 기여하는지 그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감사성향과 감사표현은

웰빙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관계

만족 역시 노인의 웰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

인이었다. 즉, 감사성향과 감사표현은 직접적

으로뿐 아니라 관계만족을 거쳐 노인의 정신

적 웰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

정은 감사성향과 행복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

지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중․고등학생

대상 연구(김홍순, 송민경, 김청송, 2012)에 의

해 간접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공적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제를 발견하고자, 기존 연구들과 달리 감사

성향과 감사표현을 구분하여 각각이 관계만족

과 정신적 웰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이 때 관계만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그림 1). 이와 관

련하여, 일부 연구자들(Arber & Cooper 1999; 

Pinquart & Sörensen, 2000)은 여성의 평균 수명

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

을 가능성이 더 많고 따라서 웰빙 연구 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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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한나, 정영숙(2011)은 여성노인에

만 초점을 두고 감사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행복 등에서

성차는 없었으며(Killen & Macaskill, 2015; Ho 

et al., 2014; Okabayashi & Hougham, 2014; 

Seligman et al., 2005),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

녕감이 남성 노인에 비해 낮았던 국내 메타분

석 결과에서도 효과크기는 매우 낮은 편(.11)

이었다(김여진, 임연옥, 2015). 또한 감사유도

조건과 노인의 웰빙 간 관계에서 성차는 유의

하지 않았으며(Killen & Macaskill, 2015), 이와

유사하게 비록 대학생 연구이긴 하지만 감사

표현과 웰빙 간 관계에서 성의 조절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Lyubomirsky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구분 없이 전체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감사성향 또는 감사표현과 정

신적 웰빙의 관계에서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감사성향과 감사표현이 관계만

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감사성향과 감사표현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서울, 

경기도, 대전, 대구에 위치한 노인대학, 노인

정, 복지관을 이용 중인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은 2015년 12월 초부터 약 4주간에 걸쳐 이루

어졌다. 측정도구의 순서를 달리한 세 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에 소요

된 시간은 약 20∼30분이었다. 설문은 의사소

통에 문제가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훈련받

은 조사원이 읽어주는 문항을 듣고 설문을 완

성하였다. 회수된 472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

하게 응답한 32명(약 6.78%)의 자료를 제외하

고, 총 44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성은

239명(54.3%), 여성은 201명(45.7%)이었으며, 연

령범위는 65세-87세, 평균 연령은 70.62세

(SD=5.35)였다. 보다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감사성향

McCollough 등(2002)이 개발한 감사성향 척

도(The Gratitude Questionnaire)를 권선중, 김교

헌, 이홍석(2006)이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K-GQ-6)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 7점 리

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

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감사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선중 등(200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82로 나타났다.

감사표현

Lambert 등(2010)이 개발한 감사표현 척도

(Expression of Gratitude in Relationships Measure)

를 이중 역번역 과정에 따라 번안하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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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39 54.3

여 201 45.7

연령

65∼69세 241 54.9

70∼74세 111 25.2

75∼79세  47 10.7

80세 이상  41  9.4

건강

아주 좋지 않다  36  8.2

좋지 않은 편이다  75 17.0

보통이다 177 40.2

건강한 편이다 132 30.0

아주 건강하다  20  4.5

혼인

상태

미혼  7  1.6

기혼 344 78.2

이혼  14  3.2

사별  72 16.4

기타  3  0.7

현재

배우자

유무

있음 346 78.6

없음  94 21.4

자녀

유무

있음 434 98.6

없음  6  1.4

교육

정도

무학  28  6.4

초등학교 졸업  71 16.1

중학교 졸업  72 16.4

고등학교 졸업 156 35.5

대학교 졸업  86 19.5

대학원 졸업  25  5.7

무응답  2  0.5

경제적

수준

하  61 13.9

중하  92 20.9

중 221 50.2

중상  57 13.0

상  7  1.6

무응답  2  0.5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40) 였다. 원척도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자녀, 친구

로 감사 대상을 구분한 후, 각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제작하여 감사표현의 정도를 측정

하였다(예: ‘나는 내 아들/딸이 나를 위해 해

준 것들에 대하여 아들/딸에게 감사함을 표현

한다.’). 모두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자주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

상생활에서 배우자, 자녀, 친구에게 감사를 더

자주 표현함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없거나 자

녀가 없는 노인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대

상에 대한 문항에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한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구조방

정식 분석 시에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ambert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89, 자녀 .81, 친구 .83

이었다.

관계만족

먼저, 배우자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박군석, 한덕웅, 이주일(2004)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배우자로서 남편/아내에게 얼마

나 만족하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얼마

나 만족하십니까?’,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의 총 3문항,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와의 관계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노인을 대상

으로 한 박군석 등(200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

도(Cronbach’s α)는 .92,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

타났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60 -

자녀 관계 만족도 문항 역시 박군석 등

(2004)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아들/딸에게 얼

마나 만족하십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얼마

나 만족스러우십니까?’의 총 2문항, 5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함

을 의미한다. 박군석 등(2004)의 연구에서 내

적합치도는 α=.87,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친구 관계 만족도는 자녀 관계 만족도 문항

에서 만족도의 대상을 친구로 변형한 후 사용

하였다. 총 2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α=.88로 나타났다. 배

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노인은 현재 관계

를 맺고 있는 대상에 대한 문항에만 응답하도

록 하였다.

정신적 웰빙

Keyes 등(2008)의 정신적 웰빙 척도(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를 임영진 등(2012)

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적 웰빙 척도

(K-MHC-SF)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정

서적 웰빙(3문항), 사회적 웰빙(5문항), 심리적

웰빙(6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6점 척도(0: 전혀 없음 ∼ 5: 매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지난 한달 동안 각 유형의 웰

빙을 자주 경험함을 의미한다. 임영진 등

(2012)의 19-80세 대상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3(정서적 웰빙=.88, 사회적

웰빙=.81, 심리적 웰빙=.90)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95(각각 .93, .87, .91)이었다.

자료분석

SPSS 22.0을 사용하여 기초통계, 상관관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한 후, 감

사성향과 감사표현이 관계만족을 매개하여 정

신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방정식 모형

을 설정하고 검정하였다. Mplus 7.0을 이용하

고,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FIML)’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때 하위구인을 포함하고 있는 구인들(감

사표현, 관계만족, 정신적 웰빙)을 잠재변수로

형성하기 위하여 각 하위구인을 형성하는 문

항들을 묶어서(내용기반 알고리즘) 지표변수로

사용하였다. 하위구인이 없는 감사성향의 여

섯 문항은 상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세 개의

지표변수로 문항묶음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

에서 문항묶음을 위해 사용한 내용기반 알고

리즘과 상관 알고리즘은 모두 고유분산을 고

립시킴으로써 각 묶음이 고유한 특성을 유지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Matsunaga, 2008).

결 과

주요변인에서의 성차 및 상관분석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먼저, 주요변인에

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표 2), 남성이 여성

에 비해 배우자 관계만족은 높지만(t=2.85, 

p<.01, d=0.31), 자녀에게 감사표현을 하는 정

도(t=-2.04, p<.05, d=0.20)와 사회적 웰빙 수준

(t=-2.36, p<.05, d=0.23) 및 심리적 웰빙 수준

(t=-3.06, p<.01, d=0.29)은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차의 효과크기는 작

은 편이었으며(Cohen, 1988), 이 외 다른 변인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

았다.

다음으로,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성별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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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2). 상관분석 결과, 감사성향은 관계만족

(배우자 r남=.44, r여=.40, 자녀 r남=.44, r여=.39, 

친구 r남=.44, r여=.43, ps<.001), 정신적 웰빙(정

서적 r남=.48, r여=.42, 사회적 r남=.41, r여=.39, 

심리적 r남=.46, r여=.42, ps<.001) 모두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감사표현 또한 관계만족(배

우자 r남=.50, r여=.52, 자녀 r남=.57, r여=.53, 친

구 r남=.56, r여=.57, ps<.001), 정신적 웰빙(정서

적 r남=.44, r여=.42, 사회적 r남=.42, r여=.54, 심

리적 r남=.48, r여=.54, ps<.0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감사성향과 감사표현 간에도 정적 상

관(r남=.51, r여=.44, ps<.001)이 유의하였으며, 

관계만족과 정신적 웰빙 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남녀 모두 r=.48, ps<.001).

상관계수에서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Fisher’s Z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친구에 대한 감

사표현과 사회적 웰빙 간 상관이 여성의 경우

더 높았고(Z=2.21, p<.05), 정서적 웰빙과 심리

적 웰빙 간 상관이 남성에게서 더 높았을 뿐

(Z=-3.31, p<.001) 상관계수에서의 성차는 대부

분 유의하지 않았다.

감사성향, 감사표현, 관계만족, 정신적 웰빙의

구조적 관계

각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단변량 정규성이 충족되는지 확인한 결과(왜

도:-.77∼.21, 첨도: -.87∼.82), Kline(2011)의 왜

도≤3, 첨도≤10의 단변량 정규성 기준을 충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을 따라 측정모형을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추정결과, χ2(df=48, 

n=440)=171.867이고, 유의도 .001수준에서 모

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χ2
검정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다른 여러 가지 근사적

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확인결과 CFI는 .953, RMSEA는 .077(90% CI, 

.064-.089), SRMR은 .038이었으며, Browne와

Cudeck(1993) 및 Hu와 Bentler(1999)의 좋은 적

합도 기준(CFI≥.95, RMSEA≤.08, SRMR≤.08)

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차례로 검토한 결과, 자녀에 대

한 감사표현과 자녀 관계만족도 및 배우자에

대한 감사표현과 배우자 관계만족도의 측정오

차 간 상관의 수정지수가 큰 값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자녀에게 감사를 자주 표

현하는 것과 자녀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 부

부 간에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것과 부부 관

계만족도가 높은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개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허락하여 양 방향 화살표를 그린 모형을 검토

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 (df= 

46, n=440)=116.111(p<.001)로 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CFI는 .973, RMSEA는 .059(90% CI, .046-.072), 

SRMR은 .036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측정오차 간 상

관을 가정한 모형을 측정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이 때 표준화 추정치를 통하여 확인한 결

과, 잠재변수와 각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요인

부하)는 .48-.90으로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충족하였으며(Fornell & Larcker, 1981), 잠재변수

들 간의 상관계수 또한 .55-.70으로 변별타당

도 역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다음으로, 연구가설에 따라 설정한 구조방

정식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모형적합도 결과

는 측정모형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최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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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모형: 표준화 계수와 R2

*p<.05, **p<.01, ***p<.001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감사성향 → 관계만족 0.21*** 0.06 0.26

감사표현 → 관계만족 0.57*** 0.08 0.53

감사성향 → 정신적 웰빙 0.28*** 0.08 0.27

감사표현 → 정신적 웰빙 0.47*** 0.11 0.33

관계만족 → 정신적 웰빙 0.20* 0.10 0.16

감사성향 → 관계만족 → 정신적 웰빙 0.04 0.02 0.04

감사표현 → 관계만족 → 정신적 웰빙 0.12* 0.06 0.08

*p<.05, ***p<.001

표 3. 구조모형의 직접 및 간접효과

(그림 2)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감사성향과 정신적 웰빙, 감사표현과 정신

적 웰빙의 관계에서 관계만족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다변량 델타 방법을 사용하여 검정

하였다(Sobel, 1982). 그 결과, 감사성향과 정신

적 웰빙 간의 관계(Z=1.87, p=.06)에서는 관계

만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표현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Z=2.01, p<.05)에서는 관계만

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감사표현은

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노인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반면, 감사성향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관계만족에 있어서 감사성향과 감사표현의 효

과 차이

모형 안에서 감사성향과 감사표현이 내생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64 -

수인 관계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

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관계만족 변인

에 대한 효과는 감사표현(β=0.53, p<.001)이

감사성향(β=0.26, p<.001)에 비해 더 큰 정적

효과를 미쳤다(Z=3.16, p<.01). 즉, 관계만족도

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보다는 감사를 상대에게 직접 표

현하는 정도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정신적 웰빙에 있어서 감사성향과 감사표현의

효과 차이

감사성향과 감사표현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

는 효과에도 차이를 보이는지 통계적으로 검

정한 결과, 정신적 웰빙 변인에 대해서는

감사표현(β=0.33, p<.001), 감사성향(β=0.27, 

p<.001) 두 외생변수의 효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Z=1.24, p=.22). 즉, 정

신적 웰빙을 직접 증진시키는데 있어서는 감

사함을 느끼는 정도와 감사를 상대에게 표현

하는 것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들의 정신적 웰빙에 기여하는 감사성향과 감

사표현, 관계만족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먼

저, 각 변인에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남녀

평균은 배우자 관계만족도, 자녀에 대한 감사

표현, 사회적, 심리적 웰빙 수준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노인이 일반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를

더 높게 보고하며(김길현, 하규수, 2012; Lee & 

Szinovacz, 2016),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더 낮다는 일부 연구(김여진, 임연옥, 2015)와

일치하지만, 본 연구에서 얻어진 성차는 효과

크기가 작은 편이었다. 상관분석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남녀 집단 각각에서 감사

성향 및 감사표현이 관계만족, 정신적 웰빙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예: 조아라, 정영숙, 

2012; McCulllough et al., 2002; Szcześniak & 

Soares, 2011), 관계만족과 정신적 웰빙 간에도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예: 정여

진, 안정신, 2012; Fuller-Iglesias, 2015). 그러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성차는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무리

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감사성향, 감사표현

모두 노인의 정신적 웰빙을 직접적으로 예측

하였으며, 두 변인의 영향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거나 가까운 관계에서 상대에게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는 것 모두 노인들의 정신적 웰빙

을 비슷한 정도로 증가시켰다.

감사성향은 흔히 타인의 도움에 대해 고

마워하는 일반적 경향성으로 개념화되고

(McCullough et al., 2002), 감사성향을 유도하는

많은 개입이 감사의 이러한 대인관계적 측면

에 초점을 두어왔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예: 

조아라, 정영숙, 2012; 채중민, 2008, Seligma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감

사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감사함을 느끼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감

사성향이 타인에게서 받은 혜택 뿐 아니라 자

신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음미로 생겨난 정서 또는 상태로 폭넓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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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Lambert & Fincham, 2011; Szcześniak & 

Soares, 2011), 삶 속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감사히 여기는 삶의 지향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최근 관점을 반영한 결과이다(Wood 

et al., 2010). 이러한 관점은 자신, 세계, 미래

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우울을 야기한다고 주

장한 Beck(1976: Wood et al., 2010에서 재인용)

의 이론과 대비되는데, Watkins, Grimm과

Kolts(2004)는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줌으로써 스트레스 사

건 후에 부정적 정서를 변화시키고, 유쾌한

기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웰빙에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감사표현은 배우자나 자녀,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 상대에게 얼마나 자주 감사

함을 표현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아직까지 가

까운 관계에서 직접적인 감사표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며(Lambert & Fincham, 

2011), 이를 감사성향의 효과와 비교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대표적으로 Seligman 등(2005)은

상대에 대한 감사편지를 써서 직접 전달하는

감사방문이 매일 어떤 것이든 감사한 것 3개

를 떠올려 써보게 하는 개입에 비해 개입종료

1개월 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음

을 발견하였다. 이는 감사표현과 감사성향이

노인의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효과가 유사하

였던 본 연구의 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

다. 오히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편지를 써

서 직접 전달하는 ‘감사표현’ 조건과 전달하지

않는 ‘감사기록’ 조건 간에 개입 후 우울함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없었던 채중민(2008)의

대학생 연구와 더 유사하다. 그러나 채중민

(2008)의 결과는 두 처치 조건 모두 타인의 선

의나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일

반적 감사성향과 타인에 대한 감사표현 정도

를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로, 위 연

구들처럼 다양한 감사 개입조건을 활용한 연

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

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수 있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웰빙 증진

을 위해 감사성향 및 감사표현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감사는 소통이나 상호의존, 용서, 인내

와 함께 노인들의 삶의 지혜 중 하나일 뿐 아

니라(Choi & Landeros, 2011), 인생 후반부에 삶

을 돌아보고 이를 의미 있게 통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적 자산이다(McAdams & 

Bauer, 2004). 감사에 초점을 둔 개입은 웰빙

향상에 가장 성공적인 긍정심리 개입으로

(Wood et al., 2010), 노인 집단에서도 그 효과

성이 점차 인정되고 있다(예: 조아라, 정영숙, 

2012; Ho et al., 2014; Killen & Macaskill, 2015; 

Ramírez et al., 2014).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타

인과의 조화나 집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낙관성을 향상시

키는 개입보다는 감사성향을 증진시키는 개입

이 행복이나 웰빙 증진을 위해 훨씬 효과적이

라고 한다(Boehm et al., 2011). 따라서 우리나

라 노인들의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긍정적 시각을 통해 일반적인 감사성향

을 증진시키는 것 뿐 아니라, 감사함을 상대

에게 직접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감사성향과 감사표현은 모두 관계만

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

에서 감사함을 얼마나 느끼는가 보다는 배우

자나 자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함을 행

동으로 직접 표현하는 정도가 관계만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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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예측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감사

의 행동적 표현만이 관계만족을 통해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

사함을 말이나 글로 직접 상대에게 표현하게

했던 개입조건이 친구에게 감사한 것에 대해

단순히 생각만 하도록 한 조건에 비해 관계

의 유지나 개선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했음을

밝힌 연구결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Lambert et al., 2010; Lambert & Fincham, 2011). 

이러한 결과는 감사의 행동적 표현이 상대의

행동을 정적으로 강화하여, 상대로 하여금 나

에게 더 반응적이도록 만들고, 결국 나의 관

계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Lambert et al., 2010).

감사의 행동적 표현이 관계만족을 높여서

정신적 웰빙에 기여하는 이러한 관계는 사

회정서적 선택이론(social-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근거하여 설명가능하다. 노인들은 제

한된 신체적, 정서적 자원을 보다 만족스럽

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시키며, 긍정적 정

서는 고양시키고 부정적 정서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선택하게 된다

(Carstensen, 1995). 같은 이유로, 노인들은 새로

운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Carstensen, 

Isaacowitz, & Charles, 1999). 또한 익숙한 관계

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 뿐 아니라 이

러한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

회도 훨씬 많기 때문에 더욱 보상적이다

(Kashdan, Mishra, Breen, & Froh, 2009). 즉, 가까

운 관계에서 상대에게 감사를 직접 표현하는

것은 관계의 정서적 질을 높임으로써 결국 노

인들의 정신적 웰빙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성향보다는 감사표현이 노인의 관계만

족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관계만족의

매개효과 역시 감사표현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문

화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기본적

으로 한국 문화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감

정을 전달하기 위해 글이나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된 내용보다는 비언어적인 신호 또는 의

사소통하는 사람들 간의 공유된 이해에 더 많

이 의존하는 고 맥락(high-context) 문화에 해당

하기 때문이다(Hall, 1976: Sue & Sue, 1999에서

재인용).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

이라면 굳이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를 알 수 있다고 믿으며, 상대에 대한 감사

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

다.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감사함을 말로

덜 표현하고, 암묵적이고 비언어적인 감사표

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Kwon, 2000), 심

지어 한국인과 일본인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

해 종종 상대에게 미안함을 대신 표시하기도

한다(Keum, 2003: Lee & Park, 2011에서 재인

용).

게다가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도

움을 주는 사람에 비해 힘이 더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Sommers & Kosmitzki, 1988), 가부

장적 문화에 익숙한 노인세대의 경우, 특히

남자 노인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비

록 효과크기는 작았지만 본 연구에서 남자 노

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자녀에게 감사표현을

더 적게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까운 관계 속

에서 감사함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관계의 질과 만족

도를 높이고 웰빙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

도적으로 연습하고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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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Ho 등(2014)은 63세

-105세 홍콩 노인 대상 긍정심리학적 개입 연

구에서, 감사 회기(session) 시 감사카드를 써서

친구나 친척에게 직접 주는 과제를 부과하였

으며, 이들은 이러한 연습이 상당히 자기-강화

적(self-reinforcing)이어서 실생활에서 쉽게 습관

이 들도록 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일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리는 개입이 개입 종료 1개월 후에는 감

사방문 개입에 비해 덜 강력하였지만, 6개월

후에도 여전히 개입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던 Seligman 등(2005)의 연구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eligman 등(2005)은

이러한 결과가 개입 종료 후에도 개입 내용을

스스로 연습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음을 보

여주었다. 심지어 Lyubomirsky 등(2011)은 무작

위로 감사편지 쓰기 조건에 배정된 경우가 아

니라 스스로 개입을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만

감사성향 증진활동이 웰빙 향상에 기여하였음

을 보여준 바 있다. 즉,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노화의 부정

적 효과를 줄일 뿐 아니라, 탄력성 향상, 긍정

정서증가, 부정 정서 완화, 내재적 동기 증가

등 궁극적으로 웰빙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Kashdan, 2007; Rowe & Kahn, 1997).

한편, 감사표현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사별한 노인이나 독거노인처럼 실생활

에서 감사함을 표현할 대상이 상대적으로 부

족한 경우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

나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양은 연령증가와 함

께 줄어들더라도 관계의 질은 젊은 세대와 유

사하거나 더 좋으며(Carstensen, 1995),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사회적 접촉의 빈도보다는

질적인 수준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Pinquart & Sorensen, 2000). 

따라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빈번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 원만

하게 하고 결속력 있게 만들어 줄 것이며, 그

러한 관계만족을 통해 정신적 웰빙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예 감사표현을 할 대상이

없다고 해도, 본 연구의 결과처럼 일상생활

속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감사함을 빈번

히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웰빙은 유의

하게 향상될 수 있다. 실제로 저소득 독거여

성노인 집단에서 친구관계를 통제했을 때에도

감사성향은 주관적 안녕감을 여전히 유의하게

예측하였다(조한나, 정영숙, 2011).

본 연구는 기존 감사연구에서 거의 배타적

으로 다루어진 감사성향뿐 아니라 감사의 행

동적 표현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직접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감사 일지

를 쓰거나 편지를 쓰는 등 감사성향을 증진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존 방식 뿐 아니라, 

노인들이 배우자나 자녀, 친구들과의 실제 관

계에서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한 자신의 감사

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브레인

스토밍하고 이를 역할극 등을 통해 미리 연습

해 보거나, 실생활 속에 직접 적용해 보는 개

입방법이 노인들의 웰빙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노인의 웰빙 증진을 위해 긍정심

리학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대학생 등 젊은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아직까지 노인의

웰빙 연구나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심

리학적 개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문화권 또는 다른 성

격의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도 반복 검증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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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제한점으로

인해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의 특성 상, 참여

자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기대되는 방향으로

문항에 답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혹

여 자식에게 해가 될까 불만족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노인 세대의

특성 상 후속 연구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

하거나 제3자 보고를 통한 자료 수집을 고려

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부분이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을 다니며 자신

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지닌 사람들

로 구성되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

양한 성격의 노인 집단들을 포함하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웰빙에 기여하는 다른 변인

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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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among Dispositional Gratitude, Gratitude Expression,

and Ment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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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omote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whose numbers have drastically increased in our 

socie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contribute to the 

mental wellbeing of the elderly through the mediation of relational satisfaction. For this research, we 

analyzed self-report data from 440 people aged over 65,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directly predicted relational satisfaction 

and mental wellbeing. Of note, the influence of gratitude expression on relational satisfaction was bigger 

than that of dispositional gratitude. Furthermore,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al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only in the path between gratitude expression and mental wellbe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presented to improve the mental 

wellbeing of the elderly.

Key words : elderly, dispositional gratitude, gratitude expression, relational satisfaction, ment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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